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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채경희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Kyung-Hee Chae
Dept. of Christian Edu, Chon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 대인관계와 사회적지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자아분화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인관계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
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탈북학생 중에서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로 정하여, 2019년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18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고,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대인관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사회적지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대
인관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는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함으로써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하고,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관계를 밝힘으로써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
탈 청소년에게 자아분화와 사회적지지 수준의 증진을 통해 대인관계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을 검증하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of adolescent North Korean defectors as well as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r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ere selected among student North Korean defectors aged between 9 and 24 
years. With these participants, a surve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4 to December 14, 2019. Two
hundred eighteen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analyses, which were conducted with SPSS 23.0 and
AMOS 23.0. The analyses yielded the following findings. The self-differentiation of the adolescent North
Korean defectors had a positive impa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self-differentiation of 
adolescent North Korean defectors had a positive impact on social support, and the social support of
adolescent North Korean defectors had a positive impa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of adolescent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social support had a mediating effect. This study showed that by improving the level of 
social support and self-differentiation of adolescent North Korean defectors, it would be possible to 
improve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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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본
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하여 2006년 2월에 1만 
명, 2010년 11월에 2만 명, 2016년 11월에 3만 명을 돌
파했으며 2018년 9월까지 32,147명(여성 72%)으로 집
계되었다. 이 중, 10~19세가 약 11.6% (3,632명)인 것
을 볼 때, 청소녀의 비율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4
조에서는 ‘탈북청소년’ 의 범위를 북한에서 출생한 청소
년과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
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북한에서 출
생한 청소년을 ‘탈북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
리나라 청소년기본법은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를 청소
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식의 교육을 받아온 북한이탈청
소년은 성장 단계적으로 자아정체감과 성인기를 준비하
는 시기이지만, 남한사회에서의 적응과정에서 혼란을 경
험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 시기
에는 발달과업을 위한 사회적지지망이 필요한 시기이지
만, 북한이탈청소년은 가장 기본적 지지망인 가족을 상실 
혹은 해체된 상태가 대부분이다[2]. 남북하나재단(2017)
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탈북학생
의 가족유형으로는 한 부모 가정이 49.4%로 가장 많았고 
부모-자녀가정이 44.8%, 조손가정이 2%, 혼자서 생활이 
1.8%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되고 있다[3]. 또한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심리적인 
문제에 더하여, 북한을 이탈하는 과정과 중국 등의 제3국
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다. 이탈 과정 동안 생긴 학력 공백으로 인한 학업상의 
어려움, 학업 수준에 맞춰 2~3년 아래 연령의 학급으로 
편입함에 따라 생긴 연령 차이 극복의 어려움,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며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제3국에서의 경험으로 인한 불안감과 같은 심리적인 어
려움을 가진다[4].

이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기에는 특히 자
아분화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아분
화수준에 따라 다양한 문제해결력이 더욱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5]. 자아분화는 Bowen(1978)의 가족체계이론
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개인이 가족과 적절한 
정도의 친밀감과 분리감을 획득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개인이 느끼는 정서적 과정과 지적 과정을 구분 있는 능
력을 말하기도 한다. 즉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감정
에 휘말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므로 직면하는 
상황들에 보다 심리적으로 적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
게 된다. 반대로 분화의 수준이 낮다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이 낮아지고, 만성불안이 증가하며, 더 정서적으로 
반응하게 된다[6]. 이를 볼 때, 청소년기의 심리·정서적 
건강성은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인 가정적 변인보다, 가족 
구성원 전체의 심리·정서적 상호 작용, 즉, 가족의 역동성
의 결과로 획득된 자아분화의 수준에 더 많은 영향을 받
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7]. 또한 청소년기의 자아분
화 수준은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에[8]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
소하고 있다. 여성가족부(2013)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청
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찾은 청소년들의 상담내용의 1위
는 대인관계문제(31.3%)였다. 2013년 서울시 및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개소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를 살펴보면 9~24세 청소년 73만 4,692명 중 여학생의 
24.3%가 고민의 1위를 대인관계 문제로 꼽았다[9]. 대인
관계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더욱 중요한 부
분이다. 청소년 시기는 사춘기를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는 시기로서 
자기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10]. 인간은 독
특한 사회적 존재로써 가족, 친구, 동료, 선후배 등 그를 
둘러싼 모든 사회와 지속적으로 중요한 상호관계를 맺으
며 살아간다[11]. 이렇듯 생애 전 과정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므로 원만한 대인관계는 한 인간의 행복
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이탈청소년
들은 25% 정도가 혼자서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들어
왔기 때문에 삶의 배경이었던 가정, 이웃, 친구 등 사회적
지지원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
성하는데 더욱 큰 어려움을 갖고 있다[12].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체계를 개발 
및 향상시킴으로서 환경적으로 인간과 환경 사이의 적합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행동으로 효과적이라고 보고
하고 있다[13]. 이러한 맥락으로 Cobb(1976)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친척, 친구, 이웃, 지역사회 등 사회적 관계
망을 통해 받는 자원으로서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에 적
응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14]. 

북한이탈청소년은 폐쇄된 북한사회에서 성장해 온 환
경과는 상이한 남한사회에서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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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로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을 만한 사람, 어려움에 처
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망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시간이 지나도 이
러한 사회적지지망이 크게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13].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친밀한 상대로부터 받
는 지지일수록 강하게 지각하고 있었고 정서적 지지, 평
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네 가지 지지 중
에서 정서적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자각하
였다[15]. 또한 이규관(2017)의 연구에서는 경제적지지 
또한 매우 유의하다고 보았는데, 부모와의 갈등으로 관계
가 좋지 않거나 부모가 없이 단독 생활하는 북한이탈청
소년의 경우, 후원자의 역할은 이들의 적응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따라서 여러 
연구들[17-18]은 개인의 사회적지지는 낯선 환경과 위험
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다.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사회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에 어려움을 느끼고,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
써[4], 남한사회에서의 경제관념 부족, 학교생활부적응 
등의 대표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5].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은 남한사회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면서 문제
에 대한 대처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성공 및 
좌절을 겪게 된다[19].

따라서 우리 사회는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해서, 또 우
리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며 위태
로이 서 있는 북한이탈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20]. 지금까지 북한이탈청소년들
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영역은 정책적으로 주요하게 다뤄
져왔으나, 반면 이들의 심리내적 부분인 자아분화의 수준
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북한이탈청소년 자신의 몫으로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자아분화 수
준에 따라 대인관계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끼치며 사회
적지지로 인하여 개선될 수 있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
다[8, 10, 22, 58-58, 61-6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
한이탈청소년들의 자아분화 수준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이 변인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의 결과는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정착지
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
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아분화

자아분화(self-differentiation)는 개인의 사고와 정
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역량으로써, 다양한 사람과의 관
계 속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분절시키지 않으면서 독립적
이고 성숙함을 가지는 자질로 정의할 수 있다[21]. 또한 
자아분화란 개인의 독특성을 유지하고 타인의 정서에 직
면하고도 휘둘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아하는 감정 상태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22].

특히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자아분화는 자신에 
대한 지각과 통제력을 갖추고, 주변 환경에 건강하게 기
능하며, 자신의 삶의 질을 높여 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발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23]. 즉, 자아분화는 치료와 성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발달 과
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분화는 부모-자녀 관계와 대인관계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는 개념으로서 1950년대부터 발달된 중
요한 가족체계이론 중 하나이다. 자아분화는 Bowen(1976)
에 의해 제시된 가족체계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정신내적이면서 대인관계에 관련된 개념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개체의 성장과정에서 그의 내면은 개별화와 일체
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개별화와 일체성의 수준에 
따라 타인과의 밀착 또는 단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화로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24]. 따라서 청
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임수진과 이재신(2017)은 자아
분화를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인 정체성을 발달시켜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25]. 

Kerr와 Bowen(1988)은 자아분화가 정서적 지능, 지
적 기능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는 개인내적인 측면과 자
신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타인과 정서적 친밀 관계를 
맺는 대인 관계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21]. 
주된 하위요인으로는 인지기능 대 정서기능, 자아의 통
합, 가족 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의 다섯 가지이다
[24]. Kerr과 Bowen(1988)은 자아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만성불안과 스트레스를 들고 있다. 자아
분화가 낮은 사람은 쉽게 불안해하며 이러한 불안은 스
트레스 상황에서 쉽게 긴장하게 되고, 개인의 역기능을 
가져와 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21]. 

따라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
도 효율적으로 잘 대처하는 자제력을 가지고 이성과 감
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며, 대인관계에서 객관적으로 지각
하여 자주적·독립적 입장을 취한다. 반면, 자아분화 수준
이 낮은 사람은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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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지 못하고, 객관적 지각 능력이 떨어지며, 의존적·역
기능적 행동을 자주 나타낸다[26]. 또한 대체로 타인과 
융합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관계를 닫아버린다[21].

김용태(2000)의 연구에서도 자기분화를 이룬 사람은 
충분히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자아를 발달시켜 분
명한 입장을 취하고 믿고 있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자신
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줄 안다. 그리고 상대방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친밀한 접촉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27]. 분화가 잘되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자신을 고립시
키지 않고,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잃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8].

이와 같이 자아분화 수준은 사회적 관계망과 대인관계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 자아분
화에 대한 탐색할 심도 깊게 할 필요가 있다.  

2.2 대인관계
일찍이 개인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대

인관계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고, 환경을 통해 움직이
며 환경과 상호작용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
간을 강조한 것이다. 그만큼 대인관계가 인간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방면의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 개인에 대한 연
구에 초점을 둔 심리학과 집단을 전제로 한 사회학 사이
에서 소외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29]. Heider(2013)
는 대인관계란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뜻하
며[30], 개인이 타인을 어떻게 느끼고, 지각하고, 타인에
게 어떠한 행위를 하며 타인이 스스로에게 무슨 생각이
나 행위를 기대하는가에 대한 심리적인 양식이라고 하였
다[31].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비교하여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타인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지적, 
정의적, 사회적인 발달을 이루어 나가는 단계이다. 대인
관계이론에서는 청소년기에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대인관
계가 그 이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인관계 태도와 
행동을 촉진한다고 하였고, 그렇지 못한 경우 대인관계상
의  공포를 경험하여 대인관계를 회피하거나 억압하게 
된다고 하였다[32]. 실제로 학교 및 사회에서 청소년 후
기의 청년들이 겪는 문제들은 심각한 사회적 기회비용을 
앗아가기도 하는데, 상담 및 교정기관 등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의 대부분은 대인관계문제와 관련되어 있
다[33]. 권석만(1995)은 청소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대인
관계문제는 의존성, 대인불안 장애, 공격적 행동 등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34]. 
원만한 대인관계는 청소년기의 심리적 건강에 매우 중

요한 요소로서 실제 Corsano 외(2006)는 부모 또는 친
구들과의 원만한 대인관계가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과 
불만감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35]. 또
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본인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인관계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을 의미한다[36].

반면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는 낮은 학업성취와 청소
년 시기에 달성되어야 하는 자기개념, 자아정체감의 확립
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불
안함을 느끼고 회피나 억압, 공허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
을 겪게 된다[37]. 이와 같이 청소년기 대인관계의 형성 
경험은 청소년기 이후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대인관계 형성, 그
리고 그와 관련한 대인관계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
들을 살펴보면 자아분화[48], 공감능력[39], 정서표현성
[40], 자기개념[41] 등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부
모양육태도[42-43], 부모애착[45], 대인 간 외상경험
[46], 아동기·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47] 등이 있다. 하
지만 이와 같은 연구들은 단순히 개인변인과 청소년의 
대인관계 간에 인과관계만을 규명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청소년의 내재적 요인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
서 개인적인 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
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요인을 종속변수로 
한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환경으로부터 개인의 안녕과 건강에 기

여하는 사회적 힘으로 인식되면서 사회과학 및 보건 분
야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하고 있으나, 공통적인 것
은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제공받는 긍정적 자원을 일컫는 
것이라는 것에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12].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개인
에게 원조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48], Dunst(2000)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원조를 제공하
는 정보 및 물질과 같은 자원을 의미한다[49]. 또한 사회
적지지는 친척, 친구, 이웃, 지역사회 등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받는 자원으로서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하도
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14]으로 정서적, 도구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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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적, 평가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을 포함한다[58]. 
Thoist(1986)는 사회적지지를 이해, 애정, 수용, 자존심, 
사회·정서적 지지와 조언, 정보, 경제적 도움 등의 구체적 
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48], House(1981)는 사회적지
지체계를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도구적지
지로 구분하고 있다[51-52].

그러나 여러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청소년기의 사회관계망은 성인과 구조와 기능에 있
어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와 형제로 구성된 가족과 
또래, 교사 등이 가장 의미 있는 타자가 되며 사회적지지
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사람들임이 보고되고 있다[12]. 
장창호(2001)는 부모가 함께 있는 청소년들은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와 가치관의 차이, 일방적인 
규칙 등 경직된 분위기 등으로 생활에 대한 규제를 받을 
때는 갈등을 겪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53].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박윤숙(2006)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으로 공식적 지지망 유형에서는 교사(15.7%), 
종교 관계자, 민간단체 관련자(7.0%)의 순으로 나타났고, 
비공식적 지지망 유형에서는 가족(27.5%)과 남한 친구
(11.3%), 북한친구(10.4%), 공동체 가족(4.25%)으로 나
타났다[54]. 즉, 이들 중 대부분은 탈북과정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주요한 사회적지지기반인 부모, 형제, 학교, 친
구 등을 상실하였으며 새롭게 사회적지지망을 만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지지보다도 대인관계에 
의존한 정서적지지에 많이 의존하는 것을 나타낸다. 계은
진(2018)의 연구결과,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자신과 동질
성이 가장 낮다고 응답한 대상이 주로 부모라고 하였다. 
또한 친밀한 상대로부터 받는 지지일수록 강하게 지각하
고 있었고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
적 지지의 네 가지 지지 중에서 정서적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지라고 응답했다고 보고하였다[55].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사회의 적응과 적응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지지망으로부터 얻는 지지가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선행연구
2.4.1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간의 관계
자아분화는 대인관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 

자아분화의 핵심개념인 정신내적인 분화는 감정과 사고
를 분리시키는 능력을 말하며, 대인 관계적 개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확고한 자아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거
짓 자아가 발달되므로 일관된 자신의 신념이 없고 자주

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56]. 따라서 자아분
화가 낮은 사람은 대인관계에도 매우 치명적일 수 있음
을 짐작할 수 있다. 

이유리와 홍정순(2016)의 연구에서는 자아분화 수준
이 높을수록 충동/부주의적 반응양식, 회피적 반응양식
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아분화수준이 높다
는 것은 개인 내적 측면에서 사고와 감정이 균형을 이루
고 있으며, 관계적 측면에서는 자신과 타인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을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으며,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
고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의지 및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57]. 즉,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존재
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반면, 자아분화 수준이 낮
은 사람은 자율성이 부족하여 고립되어 있거나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22].

특히 이은재(2008)는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부부갈등과 자아분화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부부갈등 보다도 자아분화가 또래관계의 부정적 요인과 
더 큰 관련성이 있음을 밝혀냈고,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이 증가함을 보고했다[58]. 이
는 조연주(2011)의 연구결과를 볼 때도, 청소년들의 자
아분화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는 낮게 나타난다는 연
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7].  

이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에서[8, 10, 38]는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과 대인관계 간에 대하여 주요성을 시사해
왔으며 본 연구에서도 핵심적인 관계라 볼 수 있다. 다만, 
많은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가 더 유의
할 것이라 판단된다. 

2.4.2 자아분화와 사회적지지 간의 관계
자아분화는 원가족에서 분화된 것으로 자아분화가 높

으면 친구의 지지, 사회적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독
립적이고 연합적 관계를 잘 형성한다[60]. 

박양균(2015)의 연구에서는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사
회적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기분화
의 하위요인인 가족퇴행은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인 정
서적지지, 물질적지지, 정보적지지, 인지정서기능과는 유
의한 정적상관과계를 나타냈고, 정서적 단절은 정서적지
지, 물질적지지, 평가적 지지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으
며, 정보적 지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61]. 
자아분화의 근간이 되는 가족과의 역기능적인 교류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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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서적 문제는 자아분화의 낮은 수준을 야기하
고 부정적 사회적지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61]. 
이는 안유진(2016)의 연구에서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사
회적지지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자기분화 수준
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62]. 

Sutherland 외(200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아분
화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63], 최연실과 김현영(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64]. 이와 같이 자아분화가 높은 
사람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
로 행동하여 사회적지지를 더욱 잘 구축할 수 있기 때문
에 자기분화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4.3 사회적지지와 대인관계 간의 관계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에 있어 가장 주요한 요소가 사회

적지지임은 많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보고되어오고 있다. 
다양한 측면 중에서도 양영은(2010)의 연구에서는 인간
관계를 제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고, 인간관계에
서 얻어지는 사회적지지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한국 사
회 적응 및 안정에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고 보고하였다[66]. 

북한이탈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중 교사지지는 
대인관계, 적응성, 책임성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12]. 이러한 결과는 Furman과 Buhrmester (1985)의 
연구에서 교사는 도구적 도움에서 청소년에게 상대적으
로 높게 지각되며 즉, 아동은 학교에 들어가면서 가정 중
심의 존재에서 학교 중심의 존재가 되는데, 이때 교사는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67]. 

특히 청소년시기에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 중 또래지
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김명숙(1995)이 지지
원에 근거하여 가족, 또래, 교사에 대한 지지지각을 제시
하고, 이들에 대한 지각수준을 비교한 결과 또래지지가 
가장 높게 지각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68]. 즉, 또래지지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
으나 또래지지가 낮으면 대인관계가 좋지 않음을 의미한
다. 이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또래관
계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고 보고한 오난희(2003)의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
한다[69].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여러 방면에서의 사회적지지는 필수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대인관계 개선이 용이하다는 점을 볼 
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변
인간의 관계 규명을 통하여 추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시사하고자 한다.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아분화와 
사회적지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
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
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는 낮고[7], 사회적지지의 수
준도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13, 62]. 또한 청소년이 
사회적지지로서 가장 많이 인식할 수 있는 또래지지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의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밝혔다[68]. 
박양균의 연구에서도 자기분화는 사회적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61], 선행연구
에서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68-69].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
적지지가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
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H1.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대인관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사회적지지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사회적지지의 관
계에서 대인관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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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N %

Sex
Male 117 53.7

Female 101 46.3

Age

10 to 12 years 44 20.2
13 to 15 years 56 25.7
16 to 18 years 53 24.3
19 to 21 years 65 29.8

With or 
without family

Yes 176 80.7
No 42 19.3

Residence

Seoul 97 44.5
Gyeonggi-do 84 38.5

Incheon 29 13.3
Etc 8 3.7

South Korea 
residence 

period

Less than 3 years 71 32.6
4-6 years 94 43.1

More than 7 years 34 15.6
More than 10 years 19 8.7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청소년 기본법(9세 이상 24세 
미만)의 범위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청소년 중에서 9세 이
상 24세 미만인 자로 남한 적응교육기관인 ‘하나원’ 퇴소 
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정한
다. 그 이유는 북한이탈 과정에서 일반 학교 과정과 상이
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 재학·휴학인 학
생은 제외하였다. 2019년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자들이 직접 탈북청
소년을 대면하여 일일이 문항을 체크하고 응답하는 방식
을 취했다. 설문조사 결과 총 230부 중 218부가 회수되
어 회수율은 95.8%를 기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AMOS 23.0과 SPSS 23.0 통계프
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3.3 측정도구
3.3.1 자아분화
자아분화는 다세대 전이과정을 통하여 자아분화가 자

녀에게 투사되며 자신의 미성숙 및 미분화를 전달하는 
Bowen 가족체계 이론을 근거로 제석봉(1985)이 개발한 
자아분화 척도[70]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이경희(2015)
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이다[71]. 문항은 총 25문항으
로 구성되며 인지기능 대 정서적 반응 5문항, 자기입장 
5문항, 타인과 통합 5문항, 정서적 단절 5문항, 정서적 
융합 5문항의 총 5가지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아분화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도출
한 결과, 자아분화 전체는 0.919, 자아분화의 하위요인인 
인지기능 대 정서적 반능은 0.847, 자기입장은 0.819, 
타인과 통합은 0.804, 정서적 단절은 0.768, 정서적 융
햡은 0.868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
가 높아질수록 자아분화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3.2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Zimet 외(1998)이 제작한 MSPS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김도희 외(2007)가 재구성한 척도를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72-73].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는 
원 도구의 ‘친구’요인을 확장하여 이를 한국친구 및 본국
친구로 나누었다. 따라서 수정된 사회적지지 척도는 가족 

4문항, 본국친구 4문항, 한국친구 4문항, 사회단체 4문항
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지지의 신뢰
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도출한 결과, 사회적
지지 전체는 0.914,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인 가족지지
는 0.758, 본국친구는 0.832, 한국친구는 0.698, 사회단
체는 0752.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
가 높아질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3.3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김연희(1999)가 제작하고 강귀애(2014)

가 재구성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74-75]. 총 12
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는 또래관계 5문항, 교사관계 5
문항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대인관계의 신
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도출한 결과, 대인
관계 전체는 0.929, 대인관계의 하위요인인 또래관계는 
0.934, 교사관계는 0.870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5
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는 남성이 53.7%(117

명), 여성 46.3%(101)로 나타났으며, 연령으로는 10세
-12세 20.2%(44명), 13세-15세 25.7%(56명), 16세-18
세 24.3%(53명), 19세-21세 29.8%(65명)로 나타났다. 
가족 동거 유무로는 그렇다가 80.7%(176명), 아니다 
19.3%(42명)이며, 남한 거주 기간으로는 3년 이하 3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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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4년-6년 43.1%(94명), 7년 이상 15.6%(34명), 10년 
이상 8.7%(19명)이다. 거주 지역으로는 서울 44.5%(97
명), 경기 38.5%(84명), 인천 13.3%(29명), 기타 3.7%(8
명)으로 나타났다<Table 1>. 

4. 연구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의 측정도구인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

화, 사회적지지, 대인관계 요인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자아분화, 사회적지지, 대인관계의도의 개념신뢰도
인 CR(composite reliability: CR)과 평균분산추출지
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신뢰도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상, 0.5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연
구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143.693, 
df=40, GFI=0.913, AGFI=0.856, RMR=0.053, 
IFI=0.946, RMSEA=0.099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또한 <Table 2>와 같이 요인부하량(λ)의 값
은 0.696에서 0.892로 나타남으로써 각 요인에 대한 수
렴타당성을 검증하였다. 

Path S.T
β S.E. t-value

Conce
pt 

reliabil
ity

AVE

Self 
Differenti

ation

→ Emotional 
Reaction .754 .297 -

.924 .709

→ Self-Position .696 .397 6.131***

→ Integration .814 .160 12.919***

→ Emotional 
Disconnect .707 .208 11.196***

→ Emotional 
Convergence .819 .122 12.988***

Social 
Support

→ family .761 .170 -

.946 .815

→ Friend (home 
land) .803 .205 18.576***

→ Friend 
(Korea) .874 .146 15.103***

→ social 
organization .892 .109 15.448***

Interperso
nal 

Relationsh
ip

→ Friend .784 .325 -　

.849 .738
→ Teacher .871 .162 15.397***

***p<.001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 사회적지지, 

대인관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본 연구
의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절대 값 0.211에서 0.800의 범
위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에서 변수 간에 상관계수가 
0.90 이상이면 두 변수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
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이지만 0.9 미만으로 나타났고, 첨도와 왜도가 
±2를 넘지 않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측정항목에 관해 개념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분석한 결과, 모든 측정항목의 내
적일관성 및 집중타당성이 성립되었으며, 법칙타당성 및 
판별타당성도 성립이 되어 제거된 항목을 제외한 본 연
구의 측정항목은 개념타당성 및 신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Variabl
e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1 　 　 　 　 　 　 　 　 　 　
② .255** 1 　 　 　 　 　 　 　 　 　

③ .605** .277** 1 　 　 　 　 　 　 　 　
④ .518** .291** .549** 1 　 　 　 　 　 　 　

⑤ .611** .324** .700** .598** 1 　 　 　 　 　 　
⑥ .296** .356** .211** .231** .109 1 　 　 　 　 　

⑦ .386** .392** .357** .293** .230** .800** 1 　 　 　 　
⑧ .424** .408** .429** .384** .335** .616** .727** 1 　 　 　

⑨ .444** .300** .391** .327** .288** .633** .682** .708** 1 　 　
⑩ .427** .447** .345** .301** .309** .591** .667** .660** .610** 1 　

⑪ .467** .346** .411** .439** .312** .621** .713** .654** .669** .719** 1
skew -.350-.099-.081-.120 .178 -.179 .065 -.464-.492-.387-.385

kurtosis-.323 .389 -.534 .182 -.257-.692-.795-.489-.287-.318-.588
**p<.01
① Emotional Reaction ② Self-Position ③ Integration ④ 
Emotional Disconnect ⑤ Emotional Convergence ⑥ family 
Support ⑦ Friend (home land) Support ⑧ Friend (Korea) Support
⑨ social organization Support ⑩ Friend Relationship ⑪ Teacher 
Relationship

Table 3. Correlation

4.3 가설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

과, =143.693, df=40, GFI=0.913, AGFI=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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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R=0.053, IFI=0.946, RMSEA=0.099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
모형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Table 4>, 가설 1인 ‘북한
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와 가설 2인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사회적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인 ‘북
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의 3가지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사회적지지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92, p<.001). 북
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880, p<.001), 북한이
탈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23, p<.05). 

Hypothesis S.T β S.E. C.R. P

Self 
Differentiation → Social 

Support .592 .049 8.031 .000

Social 
Support → Interpersonal 

Relationship .880 .118 11.098 .000

Self 
Differentiation → Interpersonal 

Relationship .123 .054 2.269 .023

***p<.001, **p<.01, *p<.05

Table 4.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다음 <Table 5>은 가설 4인 자아분화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
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연구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가설 4인 ‘북한이
탈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사회적지지의 관계에서 대인관
계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Independa
nt

Variable

paramet
er

dependan
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Self 
Differentia

tion

Social 
Support

Interpers
onal 

Relations
hip

.122 .023 .521 .000 .643 .000

***p<.001, **p<.01, *p<.05

Table 5. Indirect effect analysis of Social Support

분석결과, 자아분화와 대인관계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
의하게 나타났으며(p<.05), 간접효과와 총효과는 유의수
준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대인관계에 대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자아분화와 사회적지지의 관계에서 대인관
계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 
(1986)가 제시[76]한 Sobel-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분석결과, 사회적지지에 
대한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연구모형 분석 결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
의하게 나타나 자아분화는 사회적지지를 부분 매개하여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Independant
Variable parameter dependa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Self 
Differentiation

Social 
Support

Interperson
al 

Relationship
6.527 .000

Table 6. Sobel-test result of Social Support

5.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 대인관계와 
사회적지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적지지의 매개효
과를 분석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인관계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과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대인관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북한이탈 청소
년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수준이 높아짐
을 나타내며, 이는 조규판 외(2012)가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율성이 부족하여 고립되어 있거나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고 밝힌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22]. 자아분화가 잘 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적응
력이 강하므로[21], 사회화 활동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사회적지지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쳐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아
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으면 사회적지지 추구방식
이 부정적이기 때문에[64], 자아분화의 수준을 높일 필요
성이 있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관계로 확인되었다.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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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에도 더욱 긍정적임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을 
보다 낮게 경험하여[77], 또래관계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
다고 밝힌 오난희(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69], 
이러한 사회적지지는 개인 내적 변화를 촉구하여 대인관
계문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즉, 청소년기에는 애착 대상이 
부모로부터 친구에게로 이동하는 시기로 또래관계나 교
사와의 관계 등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발달시키게 되
므로[78],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내용에 
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의 관계
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 모두 유의하여 사회적지지는 자아분화
와 대인관계 사이에서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분화의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또래나 교사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지
지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은 자신의 내면과 행동을 변화
시켜 대인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따라서 청소년시기에 있어  적절한 사회적지지는 원
만한 대인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수이며, 
학교적응 및 성인기 사회화를 위한 성공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을 확인함으로써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하고, 자아
분화와 대인관계 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관계를 밝힘
으로써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자아분화와 사회적지지 수준의 증진을 통해 대인관계문
제를 개선할 수 있음을 검증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
인관계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국가, 및 개인의 차원에 걸쳐 관심을 배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자아분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해당 부모를 대상으로 외상경험을 비
롯하여 다양한 심리적 문제점의 치료를 위한 가족치료나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원초적으로 내제되어 
있는 부정적 심리적 기제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고 교육
을 통한 지속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청소년
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상담스킬 등 북한 문화의 이
해를 기반으로 한 교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연수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일선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의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교사들은 학교 내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의 친밀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매
개체 역할을 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이 바람직한 대인관계
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데 있어 선두에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 국가적 차원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함으로써, 한민족임을 공고히 
하고 학교, 지역사회, 국가 내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건강사고 성숙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의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를 자아분화와 사회적지지로 보았으
나,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까지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계의 연구가 제
시되어함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비교연구 또는 종단연구
를 수행함으로써 준거적인 기준을 통하여 차별성을 도출
하고, 대상의 변화를 통한 실천적 개입에 대한 변화성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더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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